
18-225: 하나님의하나님의 심정을심정을 체휼하라체휼하라

hdhstudy.com/1967/18-225-%ed%95%98%eb%82%98%eb%8b%98%ec%9d%98-%ec%8b%ac%ec%a0%95%ec%9d%84-%ec%b2%b4%ed%9c%bc%ed%95%98%eb%9d%bc/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라
1967.06.09 (금), 한국 전본부교회

18-225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라
[말씀 요지]

오늘은 이 집회의 30일째 되는 날이다. 오늘로써 이 집회를 마감지으려고 한다.

제2차 7년노정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고 나오면서 만나려고 했던 기준에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
제다.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열두 번이나 넘어 지셨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겠
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 깊이 느끼어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왔는데,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
까!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버릴 수 없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넘어질 때의 고통보다도 최후의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
가 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때는 사탄도 참소하지 못한다.

선생님 앞에는 원수가 많았다. 그러나 갈 길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원수를 갚을 여지가 없었다.

내가 핍박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나라가 나를 환영할 수 있고, 세계와 하나님이 나를 환영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큰 자리에서 환영하려고 하시는데, 중간에서 넘어진다면 누가 동정하겠는가!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싸
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천년 대계를 바라보고 참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선조로서의 전통을 세워라.

지혜로운 사람은 배고파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떡 한 조각이 있을 때 자기가 먹지 않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주
어서 천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보상을 얻는다.

자기에게 상을 안 준다고 만민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끝까지 남는 자를 보고 오라고 하여 상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큰 상을 주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생활에서 자는 것, 입는 것, 먹는 것을 주관하고, 이 세 가지 위에 노력을 더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입장에 서야 한다.

나는 한때 서러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6천년간 한 순간도 서러움을 당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
을 체휼하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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